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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에 

지원했던 A씨는 지난 1일 1차 서류 전형에 합

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. 오는 9일 2차 전형

인 면접고사를 보러 갈 참이었다. 그런데 이틀 

뒤, 로스쿨 측으로부터 1차 합격자를 정정한

다는 문자 메시지가 왔다. 홈페이지를 통해 다

시 합격자 조회를 해본 결과는 탈락이었다. 눈

앞이 아찔해진 A씨는 자신이 왜 합격에서 탈

락으로 바뀐 건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싶었

지만, 로스쿨 측은 ‘지원자의 개인 점수를 공

개하지 않는다’는 입장을 밝혔다. 

   

최근 서강대 로스쿨 입시에서 1차 합격자가 

무더기로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다. A씨처럼 1

차 전형에서 합격에서 탈락으로 정정 통보를 

받은 사람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

다.    

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. 4일 서강대 측은 

‘담당자의 단순 실수’라는 입장을 밝혔다. 서

강대 관계자는 “지원자들의 성적을 엑셀에 입

력한 뒤 산술식으로 계산해 합격자를 선발했

는데,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입력을 잘못했던 

것으로 드러났다.”며 “조작이나 왜곡 흔적은 

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”고 말했다. 이는 1

차 합격 발표 직후 한 지원자가 합격자 발표에 

이의를 제기해,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.    

서강대 로스쿨은 2020학년도 로스쿨 입학

전형을 진행 중이다. 가군 입학전형은 1단계

에서 ‘법학적성시험(LEET·리트)’ 30%와 대

학 성적 20% 등을 반영해 1차 합격자를 추려

낸 뒤,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. 

가군 전형의 모집인원은 20명(특별전형 2명 

포함)으로, 총 209명(특별전형 지원자 19명 

포함)이 지원했다. 경쟁률은 약 10대 1이었

다. 

서강대는 지원자들의 성적을 다시 검토해 

합격자 명단을 수정하고, 정정 공지를 지원자

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. 공정성에 문

제가 있을 경우 이달 6일까지 입시공정관리위

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. 현재까

지 공정성 이의제기가 들어온 게 있느냐는 질

문에 서강대 관계자는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.    

로스쿨 합격했다더니, 이틀만에 

수십명 탈락시킨 서강대 실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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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날 김상수 로스쿨 원장 명의의 사과문도 

홈페이지에 올라왔다. 김 원장은 사과문에서 

“입시 관리에 있어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 매

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, 이로 인

해 피해를 받은 수험생 및 학부모님께 깊은 사

과의 말씀을 드린다.”고 밝혔다.    

하지만 서강대는 갑자기 합격이 취소된 지

원자에 대해선 ‘어쩔 수 없다’는 입장이다. 개

개인의 점수 역시 여전히 공개하지 않기로 했

다. 다른 로스쿨들도 사법시험과 달리 지원자 

개인 점수를 비공개하고 있어 이번처럼 합격

자 오류가 있어도 외부에서 발견하기 어렵다

는 지적이 나온다.    

교육업계 관계자는 합격자 결정은 대학에 

자율권이 있어서 학교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

를 해결하는 게 기본이라며 “입시 과정에서 

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면 교육부가 감사

에 들어가거나 대학에 징계를 요구하기도 한

다.”고 설명했다. 이어 “로스쿨 지원자 점수 

비공개 때문에 로스쿨에 대한 입시 불신 현상

이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.”고 지적

했다. 

(출처/중앙일보)   


